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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에서는 공공도서 의 공통 인 문제로 장서수장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지역 

단  공동보존서고 설치를 통한 공간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도서 법｣  ｢도서 법시행령｣ 역시 

지역 도서  자료에 한 통합  리의 책임을 지역 표도서 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 표도서  

 본격 으로 공동보존서고를 운 하고 있는 부산도서 을 연구 상으로 하여 공동보존서고의 운 황과 

공동보존서고에 한 내 공공도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 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설문조사와 인터뷰, 

장조사, 내부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입수하 다. 이를 통해 향후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를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기 인 데이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타지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에 

참고할 만한 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 으로 하 다. 

ABSTRACT

The 3rd Library Development Plan raises the need to secure spa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repository library as the issue of holding books is highlighted as a common problem 

in public libraries. The Korean Library Law Act also impose the responsibility of integrated 

management of local library materials on the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y.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at Busan Metropolitan Library, which is operating a collaborative repository in 

earnest among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ies, and investigat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and the perception of public librarians about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The data necessary for the study were obtained through surveys, interviews, field surveys, 

and internal data analysis. Through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hat will help the Busan Metropolitan Library to operate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efficiently 

in the future, and at the same time, to present basic data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of the representative libraries of oth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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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과 목

최근 도서 은 복합문화공간(Multi cultural 

space)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용

자에게 최 화된 라키비움(Larchiveum), 스

마트도서 (Smart library), 메이커 스페이스

(Maker space), 램(GLAM, Gallery․Library․

Archives․Museum), 아이디어 팩토리(Idea 

factory), 미디어테크(mediatheque) 등과 같은 

창의․융합공간을 마련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 도서  공간의 개념을 자료열람공

간에서 탈피하여 창조와 업의 공간으로 확

해나가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첨단 기술의 발

과 이용자의 요구 등 사회  패러다임의 변

화가 도서 의 기능과 역할에도 변화를 불러오

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도서 의 경우 제한

인 공간과 매년 증가하는 장서증가량으로 이러

한 변화와 요구를 따라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2019-2023)

에서는 4개의 략방향, 13개의 정책 과제 그리

고 그에 따른 추진과제를 제안하 다. 략방

향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 ’의 핵심과

제  하나로 ‘분권형 도서  운 체계 구축’이 

제시되었으며 그에 따른 추진과제로 ‘지역 표

도서 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자료의 납본․

보존체계 구축’이 제시되었다. 구체 으로 지역

표도서 의 지역자료 수집력을 강화하기 

해 지역 향토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지원하는 시

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공공도서  공

통 문제로 장서수장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지역 단  공동보존서고 설치를 통한 공간 확

보  효율 인 공간 운 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더불어 재 설치되어 있는 공동보존서

고의 경우도 운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실질

인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지 하 다. 이에 장

서보존기능의 효율 인 개선을 하여 지역 단

의 거 형 공동보존서고 설치와 운 을 확

하고 공동보존서고 운 가이드라인 수립을 계

획하고 있다. 지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를 

17개 지역으로 진 으로 확 하여 지역 공공

도서 과 타 종도서 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

서 , 지역정보 자산으로 구보존이 필요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지역 표도서 에서 보존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 의 장

서수장 문제 해소, 공공도서  자료의 최신성 

확보와 방 한 도서 자료의 공동활용 그리고 

특히 공공도서 의 충분한 공간확보를 통해 보

다 확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 결과, 재 표도서

으로 지정되거나 설립된 도서 에서 공동보존

서고 공간을 구성하고 시설을 구비하여 운  

계획 인 곳이 다수이며, 지역 표도서 을 

건립하고 있거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특히, 신설된 표도서 에서는 계획 단

계에서부터 공동보존서고를 마련하여 지역 내 

단 도서 의 자료를 이 받아 보존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술한 바와 같이 공

동보존서고 운  가이드라인의 부재 등의 문제

로 서고와 련 시설만 구비하고 실제로 운

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부분인 것이 실

이다.

이에 이 연구는 부산지역 내 단 도서 의 

자료보존 황을 악하여 지역 표도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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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존서고 운 계획 수립단계에 반 한 다음,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방안을 제안한 

연구(강은 , 장덕 , 2017)에 이어 공동보존서

고 운 의 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즉, 이 연구의 목 은 국내 지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를 사례로 하

여 운 황과 공동보존서고에 한 내 공공

도서  사서의 인식을 살펴 본 다음, 향후 부산

도서  공동보존서고를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기 인 데이터와 타 지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에 참고할 만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1.2 연구내용과 방법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황을 악

하기 한  단계로 국내 지역 표도서 의 

지정  설립 황을 조사한 다음, 공동보존서

고를 구비한 도서 의 사례를 제시하 다. 이

어 연구 상인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의 운

 황을 업무조직, 자료 황, 공간과 시설, 자

료이 과정, 자료정리와 배가, 자료제공서비스 

등 6개의 역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더불어 

부산시 공공도서  보존서고 담당자들을 상

으로 보존서고의 유형, 보존서고로 자료를 이

하는 이유, 보존서고의 포화상태 등으로 나

어 단 도서  보존서고의 황을 조사하

다. 이어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로 자료이  

여부, 자료이  이후 보존서고 공간문제 해결 

정도, 향후 공동보존서고로 자료이  계획 여

부 등을 조사한 다음 공동보존서고의 주요 기

능에 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 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하기 한 데이터는 부산

도서  공동보존서고 담당 사서와의 인터뷰, 공

동보존서고 운 련 내부 자료 분석, 공동보존

서고 장조사, 공공도서  보존서고 담당자 설

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입수하 다. 

1.3 선행연구

국내 공공도서 계에서 단 도서  자료수

장공간 문제 해결을 해 공동보존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2006년 이루어진 강 민

의 연구이다. 해외의 경우 권역별 등 다양한 형

태로 공동보존서고가 운 되고 있으나 우리나

라의 경우 자료의 공동보존은 지역 표도서

을 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 국내 공공도서 을 심으로 한 단 도

서  보존서고의 물리 ․기능  한계를 지

하고, 지역 표도서 이 해당 지역 내 공동보

존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립 앙도서

이 국가보존 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

다(강 민, 2006).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해인 

2007년 ｢도서 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내용 

 지역 표도서 이 지역 내 다른 도서 에서 

자료를 이 받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는 내용이 법 으로 명시된다. 이후 2011년에

는 지역 표도서 으로 지정된 4개 도서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표도서

의 자료보존 업무를 한 조직, 인력, 산, 

보존공간 등의 필요성과 부재를 악한 다음 

지역도서  자료의 이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공동보존도서 의 건립  운 을 한 재정지

원은 앙정부에서 하고, 지역 표도서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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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존도서 의 운 권을 갖는 모형을 제안하

다(신지연, 김유승, 2011). 이어 2013년에는 

‘부산시’를 사례로 하여 도서 의 수장공간 부

족 문제에 한 해결책으로서 공동보존서고가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 부산지역 공공도서  

심의 ‘지역 거 형’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운  방안에 해 논의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부산시 공동보존서고는 지역 표도

서 의 부속 시설로 리하되, 공동보존서고의 

운 에는 단 도서 이 참여하는 형태가 가장 

이상 임을 제안하 다(노지 , 조용완, 이제

환, 2013). 이어 법리 , 정책 , 인식 , 실  

측면에서 지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 건립

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운 모형에 근거를 제공한 연구가 실시되었

다. 연구결과,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밝 졌으므로 지역단  공동보

존서고 건립을 해 주무부처와 역시도가 공

동보존서고 건립에 문화정책의 우선순 를 두

어야 함을 주장하 다(윤희윤, 2013a). 더불어 

지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기본원

칙, 건축규모, 단 도서 의 이 자료 기 과 소

유권 문제, 바람직한 리운  주체 등 공동보

존서고 건립모형을 제시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이 된 자료의 소유권은 공동보존서

고로 귀속하며 공동보존서고 리운 은 시도

가 주체가 되어 별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 다(윤희윤, 2013b). 이후 

2017년에는 지역 내 단 도서 의 자료보존

황을 악하고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

보존서고 계획과정에 반 하는 과정의 요성

에 입각하여, 부산지역 공공도서 의 자료보존 

황과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에 한 

사서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공동보존서고 운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공동보존서고의 서고공간, 업무공간과 이용공간 

등으로 구분된 공간운 방안과 자료이 주기, 

자료이 차와 기  등의 자료이 방안 등으로 

나 어 제시되었다(강은 , 장덕 , 2017). 마지

막으로 서울시 공공도서 의 자료 수장 황 

분석 결과를 토 로 지역 내 공공도서  수장

자료의 효율 인 리와 공간운 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한 최 의 수단으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서울시 공동도서 을 

한 공동보존서고의 건립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나타났으며, 황 분석을 토 로 공

동보존서고 건립규모, 바람직한 서가와 서고 유

형, 건축 규모와 상비용 등을 제안하 다(윤

희윤, 장덕 , 2021). 

지역 표도서  련 법제가 정비되면서 도

서 계에서는 지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를 

이용하여 지역 내 공공도서  등 단 도서 의 

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자료의 장기보존이라

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지역 표도서 이 지정되거나 건립되면서 

공동보존서고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고 운 의 필요성과 운 모형을 제시한 연구는 

있지만, 실제 공동보존서고 운  사례에 한 

연구는 없다. 몇몇 지역에서 공동보존서고를 운

하는 사례1)가 있지만 지역 표도서  차원

에서 공동보존서고를 운 하는 사례로는 부산

도서 이 처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2) 이에 이 

연구는 재 공동보존서고를 운 하고 있는 부

산도서 을 심으로 운  황을 분석하고 공

공도서  사서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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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에 참고할 만

한 기 자료와 향후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를 보다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국내 지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 
황

지역 표도서 은 2006년에 개정된 ｢도서

법｣에 따라 역지방자치단체의 도서  시책

을 수립하고 체계 인 도서  서비스를 지원하

기 해 운 되고 있다. 개정 당시에는 시도가 

지역 표도서 을 ‘설립․운 ’하도록 규정하

으나, 재는 ｢도서 법｣ 제22조 제1항에 의

해 ‘지정 는 설립’하여 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6월 재 기 , 지정운  지역은 

7개, 설립운  지역은 10개이며, 건립 이거나 

건립 추진 인 곳이 5개 지역으로 집계된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정운  도서

은 구 역시립 앙도서 , 주 역시립도서

, 역시한밭도서 , 수원선경도서 , 춘

천시립도서 , 청주시립도서 , 라남도립도서

 등 7개 으로 해당도서 은 재 모두 보존

서고에 자 자료만 보 하고 있다.3) 설립운  

도서 은 이 연구의 상인 부산도서 과 서울

표도서 , 인천 역시미추홀도서 , 울산도

서 , 세종시립도서 , 충남도서 , 라남도립

도서 , 경북도서 , 경남 표도서 , 제주특별

자치도한라도서  등 총 10개 이다. 이들 도서

  연구 상인 부산도서 과 자 자료만 보

 인 인천 역시미추홀도서 , 라남도립

도서 과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  등 3개

을 제외한 5개 의 공동보존서고 황을 살펴

보았다. 

울산도서 은 2018년 4월 개 하면서 지하층

에 공동보존서고를 마련하 다. 서고의 규모는 

911.5㎡로 최  60만 책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

다. 공간은 서고공간과 업무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서고공간에는 동식 5단 모빌랙과 7단 

모빌랙이 설치되어 있고 업무공간은 수선실, 자

료소독실, 매체변환실로 이루어져있다. 재 장

소 이 되어 2023년에 완공되는 울산 부도서

 자료  일부를 임시보 하고 있다. 

세종시립도서 은 2021년 11월 개 하면서 

지하층에 공동보존서고를 마련하 다. 서고의 

규모는 자료인수실을 제외하고 537.59㎡로 최

 22만 책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다. 서고공간

 1) 2008년 개 한 경기평생교육학습 은 도내 교육청 소속 도립도서  7개 의 자료를 이 받아 공동보존하고 있

다. 보존서고는 2655.88㎡로 체공간의 17.8%에 해당하는 면 이며 자료의 최  수장량은 76만여 책으로 지하 

2개층으로 서고공간(제1보존서고-제3보존서고)과 업무공간( 비실, 소독실, 인쇄제본실)으로 구획하여 활용하

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 계에서 최 로 공동보존서고를 운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017년에 개 한 마포

앙도서 은 총 15개 공공도서 의 자료를 이 받아 공동보존하고 있다. 보존서고는 303.89㎡의 규모로 자료의 

최  수장량은 10만여 책으로 지하 1개층을 활용하고 있다. 2017년에 개 한 가재울도서  역시 의정부시 공공

도서 (의정부시 공공도서  5개 )의 자료보  장소 부족에 따른 장서 리의 문제 을 해소하기 해 2층 서

가를 공동서고로 운 하여 자료를 이 받아 통합 리하고 있다. 서고는 944.33㎡의 규모로 자료의 최  수장량은 

12만여 책이다.

 2) 세종시립도서 이 공동보존서고를 운  이나, 공동보존서고 운  규정이 수립되지 않았고 자료이 주기와 자

료이 기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모빌랙 추가 설치분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3) 경기도의 경우, 재 권역별로 공동보존서고를 운 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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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서 명 지정운 설립운 건립 정 비고: 지정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서울 서울 표도서
○

(’12.09.28)
○ 서울도서

부산 부산도서
○

(’20.11.07)
○

구 구 표도서
○

(’11.03.01)
○

구 역시립

앙도서

인천 인천 역시미추홀도서
○

(’08.04.01 지정, 

’09.06.23 개 )

주 주 역시립무등도서
○

(’10.12.21)
○

역시한밭도서
○

(’07.09.20)

울산 울산도서
○

(’18.04.26)
○

세종 세종시립도서
○

(’21.11.11)

경기 경기 표도서
○

(’15.01.02)
○ 수원선경도서

강원 춘천시립도서
○

(’18.12.05)

충북 청주시립도서
○

(’20.01.02)

충남 충남도서
○

(’18.04.25)
○

북 북도청도서
○

(’10.11.22)
○

남 라남도립도서
○

(’11.10.20)

경북 경북도서
○

(’19.11.13)
○

경남 경남 표도서
○

(’18.02.12)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
○

(’08.11.13)

계 7 10 5 - -

<표 1> 국내 지역 표도서  지정․설립 황과 공동보존서고 운  황

(2022년 8월 기 )

에는 동식 6단 모빌랙 48 와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다. 모빌랙 설치는 2023년 2차로 최

종 이루어질 정이다. 내 공공도서  11개

으로부터 3권 과 소장 복본자료, 마지막 출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료, 세종지역 련자

료 등을 1차 이 받아 2022년 4월 재 8,027권

을 수장하고 있다. 자료이 기 과 자료이 주

기는 향후 변경할 정이며, 공동보존서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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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미수립상태이다.

충남도서 은 2018년 4월 개 하면서 지상 1

층에 공동보존자료 을 마련하 다. 서고의 규

모는 1,112.13㎡로 최  69만 책의 장서를 수장

할 수 있다. 보존서고는 2개 구역으로 구획하여 

보존서고 1(843.52㎡)은 55만 책의 장서를 수

장할 수 있는 규모로 일반도서를 수장하고, 보

존서고 2(277.61㎡)는 14만 책의 장서를 수장

할 수 있는 규모로 희귀본과 귀 본 등을 수장

하고 있다. 서고 내에는 모빌랙과 항온항습기

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 3월 ｢충남도서  

공동보존자료  운  규정｣을 제정하 다. 충

남도서 은 올해 1만 책을 시작으로, 2032년까

지 10년 간 도내 요문헌 60만 책에 한 수집 

 공동보존자료  이  등 구보존 사업을 추

진한다. 2022년 2월 도내 귀 문헌을 소장하고 

있는 기 을 상으로 사 조사를 실시한데 이

어 지난 3월 도 농업기술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요문헌 3,000여 책의 이 을 마쳤다. 이 된 

문헌은 일제강 기 농업기술 련 희귀본 1,000

여 책 간행된 지 50년이 지난 국내외 농업 련 

문도서 2,000여 책이다. 해당 자료는 정 한 

목록데이터 구축작업과 장기보존을 한 탈산 

 문소독 과정을 거쳐 공동보존자료 에 

구보존한다(이성엽, 2022).

경북도서 은 2019년 3월 개 하면서 지하

층에 공동보존서고를 마련하 다. 서고의 규모

는 1075.21㎡로 3개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으

며, 모빌랙을 설치하 다. 보존서고 운 에 

한 제반사항은 ｢경북도서  운 에 한 규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경남 표도서 은 2018년 2월 개 하면서 청

소년  1층에 공동보존서고를 마련하 다. 서고

의 규모는 496㎡로, 서고 2개 공간 264㎡(보존

서고 1, 보존서고 2)와 작업장 32㎡로 구획되어 

있다. 2018년 ｢자료공동보존 정서｣를 제정

하고 2021년 3월 ｢경남 표도서  공동보존서

고 운  규정｣을 제정하 다. 경남 표도서

은 2018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개월 동

안 공동보존서고 시범운 을 통해 2만2천 책을 

이 받아 수장하고 있다. 2018년 경남 내 2개 

공공도서 과 공동보존서고 정을 체결한 뒤, 

보존서고 공간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여 참여도

서 의 자료를 이 받아 등록번호 순으로 분류작

업을 실시하 다. 이 된 도서를 상으로 복본

조사를 실시하여 추출된 복도서, 이용이 불가

능한 본도서, 참고도서 그리고 컴퓨터 련 도

서, 여행 안내 도서, 어회화 등 이용주기가 짧은 

도서는 제 하여 폐기처리하고 나머지 자료만 이

도서로 등록하 다. 이 자료는 보존서고 등록

구분 코드 ‘CR(Collaborative Repository)’을 부

여하고 등록된 이 도서의 MARC 데이터를 경

남 표도서  KLAS로 반입한 다음, 기존도서

의 정보를 그 로 유지한 다음 필요한 필드만 

추가하여 정리하 다. 정리작업이 완료된 자료

는 라벨링 작업과 TAG 작업을 거쳐 서고에 배

가하 다. 재 서고는 항온항습시설, 화재 비 

소화가스 설비와 방화시설 그리고 자외선 차단 

LED 조명이 설치된 상태이며, 미생물 서식을 

방하기 한 정기 인 소독을 계획 이다.

 3.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황 

부산도서 은 ｢도서 법｣ 제23조에 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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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표도서 으로서 지역의 도서 자료 수집 

 다른 도서 으로부터 이 받은 도서 자료

의 보존을 해 정기 으로 자료이 을 실시하

고 있다. 이용율은 조하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의 이 을 통해 단 도서 의 서고 부족

상을 해소하고 쾌 한 자료실을 조성함과 동시

에 지역자료의 문 인 리를 도모하고 있다.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의 시작은 2016년 

3월 ｢부산 표도서  운 기본계획｣을 수립하

면서부터이다. 공동보존서고 운 이 결정되면

서 부산시는 부산지역 내 단 도서   보존

서고가 포화상태에 이른 11개 도서 의 자료를 

임시로 이 받았다. 2016년 10월 부산시는 부

산도서  이 정도서 임시보 소 확보 계획

을 수립하고, 임시보 소 마련 련으로 부산

시 교육청에 조를 요청했다. 부산시 교육청

은 2016년 11월 임시보 소 마련 결정을 부산

시에 통보한 다음, 부산시와 함께 임시보 소 

련 의회를 개최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

다. 2017년 8월 기 으로 임시보 소에 수장되

었던 자료는 총 113,567책( )이었다(부산시 교

육 력담당 실, 2017). 임시보 소로 이 한 자

료가 교육청 소속 도서  심이었는데, 그 이유

는 자치단체 소속 도서 에 비해 교육청 소속 

도서 의 서고포화도가 높은 편이고 이 희망

자료도 2배 가까이 많았으며, 담당 사서들의 요

구도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8년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자료

이  의회’를 구성하고 지속 인 논의를 통

해 이 방법  이 자료 정리지침 등을 수립

하 다. 이  시 이 자료의 소유권을 양도하

는 ｢물품 리 환합의서｣를 제출하고 부산도서

 자료로 등록․ 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자료는 3책 이내, 이 도서  MARC 반입 등 

자료 리에 한 세부사항을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합의하 다. 이어 2020년 4

월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규정｣을 제

정하고, 11월 부산도서  개  시  임시보

소에 장되어 있던 이 자료 113,567책( )을 

최종 공동보존서고로 이 하 다. 이후 2021년

과 2022년에는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자료

이  계획｣을 수립, 2022년에는 ｢부산도서  공

동보존서고 운  계획｣을 수립하여 자료이 업

무에 반 하고 있다. 

3.1 업무조직

공동보존서고로 입고되는 자료를 포함하여 

반 인 운 과 리는 기록연구사 1인, 이

의 반 인 과정은 사서 1인으로 총 2인이 담

당하고 있다. 이 기 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복

본조사, 검수, 정리, 자료구분(보존, 열람), 배가 

처리는 사서가 담하고, 배가된 자료의 배열확

인(등록번호 순)  치정보 부여 등은 기록연

구사가 처리한다. 한 서고 내 자료의 열람  

출과 반납은 각 자료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3.2 자료 황

부산도서 은 지하 2개층, 지상 1개층에 연면

 2,762㎡, 약 150만 책 소장 규모의 공동보존

서고를 운 하고 있으며, 공동보존서고는 7개 

일반서고(원본보존, 열람보존, 신문서가 등)와 

귀 서고 1개 등 총 8개로 구분되어 있다. 2022

년 8월 재 공동보존서고에 소장된 자료는 

149,917책( )이고, 이  이 자료는 1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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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며 나머지 자료는 부산도서  내 이

자료이다. 

2020년 12개 공공도서 , 2021년 6개 공공도

서 , 2022년 1개 자료실로부터 자료를 이 받

았으며, 이 자료 황은 <표 2>와 같다. 2020년 

개 시 부터 재까지 12개 공공도서 ( 복제

외)과 1개 자료실로부터 자료 194,066책( )을 

이 받아 수집하 다. 이 받은 자료  122,813

책( )은 부산도서  장서이 등록을 완료하

으며, 76,253책은 등록 작업 에 있다.

보존서고로 입수되는 자료의 유형은 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 시청각자료, 박물 자료 등으로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자료유형별로는 

재 단행본 116,231책, 제본 형태의 연속간행물 

2,131책 그리고 신문 4,451부 등이 보 되어 있

으며, 이 자료의 주제별 황은 <표 3>과 같다.

년도 이 기 장서수(책/ )

2020년

A도서 20,175

B도서 7,871

C도서 11,938

D도서 9,751

E도서 4,844

F도서 4,946

G도서 30,050

H도서 5,304

I도서 4,490

J도서 4,539

K도서 4,660

L도서 48

2021년

A도서 (1차) 251

B도서 509

C도서 2,239

D도서 4,000

E도서 10,949

F도서 20,059

A도서 (2차) 32,070

2022년 A자료실 15,373

합계 194,066

<표 2>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이 자료 등록 황

(2022년 8월 기 )

구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술 언어 문학 역사 합계

장서수(책) 12,302 7,685 4,478 25,607 5,703 13,384 7,599 4,380 32,016 9,659 122,813

비 (%) 10.0 6.3 3.6 20.9 4.6 10.9 6.2 3.6 26.1 7.9 100.0

<표 3> 이 자료의 주제별 황(등록자료 기 )

(2022년 8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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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간과 시설

3.3.1 공간 

공동보존서고 공간은 크게 업무공간과 자료

수장공간으로 구분되며, 업무공간은 인수실, 소

독실, 자료정리실(수선/매체변환) 등으로 구획

되어 있다.

자료수장공간은 도서서고, 비도서서고, 귀

서고 등으로 나 어 운 하고 있다. 자료특성

을 고려하여 서고 내에서도 서가를 구분하여 

운 하는데, 서고의 경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

로 상되는 자료를 보존서고 1부터 순차 으

로 배치하고 서가의 경우 자료의 유형, 입수방

식(이 , 납본, 기증 등) 그리고 등록여부에 따

라 배치한다(<표 4> 참조).

3.3.2 시설

보존서고 내 항온항습시설을 구비하여 연  

온도 20±2°C, 상 습도 45±5%를 유지하고 있으

며, 용량 도서 소독기 3 (지하 1층 서고 1-3)

와 출입구 통제시스템을 각 실별 1 씩 총 8 를 

구비하고 있다. 더불어 귀 서고에는 수장고용 

내장재, 항온항습시설, 이 보안 출입장치 등을 

구비하고 있다. 서가 역시 장기보존에 유리한 오

동나무 서가를 구비하고 있으며, 서가유형은 일

반형(도서, 잡지류 등 보 ), 서랍형(지도, 도면 

등 보 ), 희귀자료용( 면 유리문, 시건장치 등) 

등으로 구분하여 구비하고 있다.

3.4 자료이 과정

3.4.1 이 주기와 소유권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자료이 주기는 연 

1-2회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만, 귀 도서

와 희귀서  긴  처리가 필요한 경우, 공동보

존서고 담당자와의 의 후 수시 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 하는 자료의 소유권과 서지데이

터의 리 권한은 부산도서 에 귀속된다.

구분 공간명 서가수 면 (㎡) 배치자료 최  수장량(권)

지하1층

보존서고 1  69 396.60 이 도서(열람용), 이 도서(열람용) 250,000

보존서고 2  95 628.68
이 도서(보존용), 이 도서(보존용) 

연속간행물, 납본자료
380,000

보존서고 3  42 276.73 비도서자료(보존용) 100,000

귀 서고   9 99.63 귀 자료 30,000

업무공간(인수실, 소독실, 

자료정리실(수선/매체변환)
- 122.69 - -

지하2층

보존서고 4  54 324.82
아카이 자료, 기증자료(등록), 기증자료(미

등록), 이 자료(미등록/신문, 연속간행물)
200,000

보존서고 5  95 625.30 - 380,000

보존서고 6  41 276.73 - 100,000

항온항습실 1,2 - 99.63 - -

지상3층 보존서고 7  22 140.24 이 도서(등록) 60,000

총계 8개 서고 등 427 2,991.05 - 1,500,000

<표 4>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황(부산도서 , 2021; 부산도서 , 20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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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이 상자료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이 상자료는 부

산지역 공공도서 (자치구군, 교육청)과 행정기

(시․시의회․시교육청, 시 소속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 기 , 구․군  해당 기  자료실 

등)이 소장하거나 생산하는 자료이다. 해당 자료

는 복본조사  실물확인 후 등록 상자료로 

선별하여 도서 운 원회에서 이 등록여부를 

심의 한 후 등록한다. 더불어 지역 공공도서 의 

이 희망자료  최  2복본(보존용 1책, 열람용 

1책), 부산지역자료, 귀 자료(고서, 해방  자

료, 출  이후 50년 경과한 자료), 기타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이 상으로 하고 있

다. 이외 부산도서 이 구입한지 1년 경과한 자료 

 이용률이 조한 자료도 보존용 서고로 등록

하며, 해당 자료는 이 자료로 리하고 있다.

3.4.3 이 기

단 도서 에서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로 

이 하는 자료는 발행일 기 으로 20년이 경과한 

자료, 마지막으로 출된 후 5년 경과한 자료, 새

로운 으로 체된 자료, 학술  가치가 있지만 

오래되거나 다른 포맷으로 체된 자료, 부산도

서 에서 이 을 요청한 자료 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 을 만족한 자료  물리  상태가 좋

은 사본을 보존서고로 이 하고 물리  상태가 

좋지 않은 자료는 단 도서 에서 자체 폐기하도

록 한다. 곰팡이에 오염되거나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자료 즉, 물리 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서비

스 가능한 상태)의 자료를 이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 고서(한국 1910년, 국 1911년, 일

본 1867년 이  간행(필사)), 해방  자료, 출  

이후 50년 경과한 자료, 기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등은 귀 자료로 별도 취 한다. 

단행본 총서․다권본․ 집․연속간행물의 

경우 락된 이슈가 없는 완질의 상태로 이

하는 것 즉, ‘완결성’을 가장 요한 요소로 간

주한다. 공동보존서고 담당자가 체 볼륨 상

태를 최종 확인하지만 일차 으로 이 하는 단

도서 이 컬 션의 완결성과 물리 인 상태

를 종합 으로 검한 후 이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컬 션에서 특정호가 락되

거나 물리 으로 손상되었을 경우, 락된 부

분을 보완하여 컬 션의 완결성을 기하기 해 

다른 단 도서 을 통해 수집하여 컬 션의 완

결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3.4.4 이 차

단 도서 에서 공동보존서고로 자료가 이

되는 차를 간략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

째 단계로, 부산도서 에서 자료이 계획을 알

리면 단 도서 에서 이 희망자료 목록을 제

출한다. 이어 부산도서 에서 복본조사를 실시

하여 이송 상자료를 선별․통지하면 단 도서

에서 자료를 이송한다. 이후 부산도서 에서 

자료의 실물을 확인한 다음 도서  운 원회

의 심의를 거치고 난 뒤, 단 도서 과 함께 물품 

리 환 합의서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단 도

서 에서 서지데이터(MARC)를 이 하고 부산

도서 에서 자료등록을 마치면 이 차는 마무

리된다. 이러한 자료이 차와 해당 차와 

련하여 부산도서 과 이 기 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구체 으로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다. 

단 도서 이 작성하는 이 희망자료목록 작

성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과 자료이 기 은 다음

과 같다(부산도서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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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희망자료 목록작성>

*자료유형별로 일작성( ) 단행본, 연속간행물, 필름, 음반 등)

 * 이 기

기 (이 사유) 설명

20 마지막 발행일 기 으로 20년이 경과한 자료

5 마지막으로 출된 후 5년 경과한 자료

S(Superseded) 새로운 으로 체된 자료

* 부산도서 에서 이 을 요청한 자료

3.5 자료정리와 배가 

단 도서 에서 제출한 이 희망자료목록을 

기 으로 부산도서 에서 복본조사 실시 후 이

상 자료를 선별하여 해당 도서 에 통지한

다. 이 상 자료로 선별된 자료는 부산도서

 운 원회의 이  심의를 거쳐, 1종당 최  

2복본을 선정하여 보존용 1책, 열람용 1책으로

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동종의 자료가 다수의 

도서 으로부터 이 될 경우, 이 신청을 실시

한 순서에 따라 선 이 신청자료를 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이  결정된 자료에 

해 물품 리 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서

지 DB(MARC 데이터)를 이 한다. 이후 부산

도서 에서 자료의 보존상태를 검하여 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소독처리하여 보존용 

도서는 보존서고 2, 열람용 도서는 보존서고 1, 

보존용 비도서는 보존서고 3에 각각 비치한다. 

등록되는 자료에 한 소독처리는 공동보존서

고 입고 에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산화나 열

화가 진행된 귀 자료의 탈산처리는 문업체

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된 자료의 목록은 기존 MARC 데이터

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록번

호와 별치기호의 부여, 이 사항 등을 반 하기 

한 별도의 필드는 추가 생성한다. 단 도서

에서는 MARC 데이터를 이 하기 에 이 자

료의 소장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MARC 데이

터 이  완료시 데이터 변동 사항은 통계에 자동 

반 된다. 이 받은 MARC 데이터는 부산도서

에서 필요한 필드를 재생성하거나 추가생성하

여 작성한다. KLAS를 사용하는 공공도서 의 

MARC 데이터가 이 되면 040필드가 자동 수정

되고 500필드가 자동생성되며, KLAS 이외 로

그램을 사용하는 공공도서 의 MARC 데이터

가 이 되면 해당 필드는 수동으로 설정해 다. 

이외 별도의 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기 의 

경우 부산도서 에서 MARC 데이터를 생성하

며, 데이터 생성을 한 필수 서지정보를 이

도서 에 요청한다(<그림 1> 참조).

공동보존서고로 이 된 자료  유일자료는 

보존용 서고(보존서고 2)에 입고하고 복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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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 자료 서지DB 추가생성  재생성 필드(부산도서 , 2019) 

료는 열람용 서고(보존서고 1)에 입고하여, 라

벨 부착 후 등록번호순으로 배열한다.4) 보존서

고 3-6은 향후 수장능력을 과할 경우 추가 사

용한다. 귀 자료의 경우 훼손 방지를 해 자

료에 장비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서고와 서

가에서 안내문으로 체하며, 제작 국가별, 제

작 연도순으로 배가하고, 비도서자료는 형태별

로 구분한 뒤 등록번호순으로 배가한다.

3.6 자료제공서비스

공동보존서고는 폐가제 운 을 원칙으로 하

며 자료 열람  출은 제한 으로 허용하고 있

다. 원형 보존이 최우선인 귀 본의 경우 직원의 

입회하에 자료 열람이 가능하며, 구  보존을 

목 으로 하는 보존자료는 연구 목 으로 도서

장이 승인 후 열람할 수 있다. 귀 본과 보존

자료 모두 외 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외 열

람용 자료는 열람과 외 출이 모두 가능하다. 

자료 검색 후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출 신청을 실시하면, 익일 자료실에서 수령 가능

하다. 재 보존서고 소장자료  17,059책에 

한 검색  출과 열람이 가능하다. 

3.7 폐기

공동보존서고 내 자료는 원칙 으로 폐기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리 인 손상․

훼손의 상태가 심각하여 더 이상 보존이 불가

한 경우 폐기 심의 후 폐기할 수 있지만, 해당 

도서가 유일 자료인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는다. 

이상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의 운  황

을 업무조직, 자료 황, 공간과 시설, 자료이

과정, 자료정리와 배가, 자료제공서비스 등 6개

의 역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부산도서  공

동보존서고의 경우 첫째,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 둘째, 보존서고 공간이 업

무공간과 자료수장공간으로 구획되어 있고 자료

수장공간 내 수장순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

다는 과 자료의 효율 인 보존을 한 보존시

설과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 셋째, 

자료이 주기와 소유권 처리, 이 상자료, 자

료이 기 , 자료이 차, 자료정리와 배가, 자

료제공서비스, 자료의 폐기 등 자료이 차와 

운 에 한 내용이 구체 으로 성문화되어 있

다는  등에서 다른 지역 공동보존서고와의 차

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 도서 의 청구기호 라벨은 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도서 의 바코드 역시 제거하지 않고 그 

에 변경된 신규 바코드와 보호키퍼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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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지역 공공도서  자료보존
황과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에 
한 인식

국가도서 통계시스템에 등록된 부산시 공

립공공도서  48개   분 을 제외한 본  

31개 의 보존서고 담당자를 상으로 보존서

고 황과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에 한 인

식에 해 조사하 다. 31개   28개 (교육

청 소속 도서  9개 , 지자체 소속 도서  19

개 )이 응답하여 응답률은 90.3%이다.

보존서고 황 악을 해 우선 공공도서

의 보존서고 유형을 살펴보았다. 조사에 응한 

28개 도서   24개 (85.7%)이 보존서고를 

운 하고 있었으며, 보존서고가 없는 도서 이 

4개 (14.3%)로 나타났다. 보존서고가 없다고 

응답한 도서 의 경우, 개 기이거나 체

인 공간이 부족하여 보존서고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더불어 재 보존서고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도서 도 있었다. 다른 공간을 

보존공간으로 활용하는 도서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공공도서 이 보존서고로 자료를 이 하는 

이유를 조사하 다. 체 으로 공간부족> 조

한 이용률> 손/훼손>복본과다>최신성 하>

장기  보존가치>내용의 부 성 등의 순으로 

그 이유를 꼽았다. 다만, 교육청 소속 도서 에 

비해 지자체 소속 도서 에서 공간부족과 자료

의 손/훼손이 자료이 의 이유가 되는 비

이 높은 이 특징 이다. 더불어 지자체 소속 

도서 에서는 응답하지 않은 장기  보존가치

를 교육청 소속 도서 은 자료이 의 이유로 들

었다는 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는 교육청 소속 도서 이 지자체 소속 도서 에 

비해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

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을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표 6> 참조).

공공도서  보존서고의 포화상태를 조사하

다. 강은 , 장덕 (2017)의 연구에서 ‘이미 

포화상태’라고 응답한 도서 이 50.0%에 이른 

구분 보존서고 있음 다른 공간을 보존공간으로 공동활용 보존서고 없음 합계

지자체 소속 17(89.5) 0(0.0) 2(10.5) 19(100.0)

교육청 소속  7(77.8) 0(0.0) 2(22.2)  9(100.0)

체 도서 24(85.7) 0(0.0) 4(14.3) 28(100.0)

<표 5> 보존서고 유형

(도서 수(%))

구분 공간부족
조한 

이용률
손/훼손 복본 과다

최신성

하

내용의 

부 성

장기  

보존가치

지자체 소속 16 11 13 10 10 3 0

교육청 소속 8 7 2 5 4 0 5

체 도서 24 18 15 15 14 3 5

<표 6> 보존서고 자료이  이유(복수응답)

(도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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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연구에서는 45.8%로 

나타나 포화상태이던 도서 의 보존서고 컨디

션은 상 으로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5) 

다만, 해당 연구에서 ‘향후 2~3년 이내에 포화

상태 도달’한다고 응답한 도서 이 16.7% 던 

것에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33.3%로 나타나 일

부 단 도서  보존서고 공간의 포화도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참조). 

부산시 공공도서 이 부산도서  공동보존

서고로 자료이 을 어느 정도 실시했는지 살펴

보았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 한 도서 은 총 12

개 이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그  9개 도서

만 응답하 다. 체 도서 에서 자료이 을 

실시한 도서 이 차지하는 비 은 32.1%로 나

타나, 재로서는 자료이 을 실시하지 않은 도

서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이 을 

실시하지 않은 도서 의 경우, 공간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 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는 경우,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이 상 

자료의 범 에 해당되는 자료의 선별이 어려운 

경우나 이  가능한 가치가 있는지 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

하거나 복잡한 차로 이 하지 않는 경우 등

을 그 이유를 들었다.

이송 방법 등 어떤 과정을 거쳐 자료가 이 되는

지 알기 어렵다. 가능하다면 참고할만한 사례공

개가 있으면 좋겠다.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이 상 자료의 범

에 해당되는 자료의 선별이 어렵다.

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며 이  차

가 복잡하다.

구분 지자체 소속 교육청 소속 체 도서

이미 포화상태  8(47.1) 3(42.9) 11(45.8)

향후 2~3년 이내에 포화상태 도달  6(35.3) 2(28.6)  8(33.3)

향후 5년 이내에 포화상태 도달  2(11.8) 1(14.3)  3(12.5)

향후 10년 이내에 포화상태 도달  0(0.0) 1(14.3)  1(4.2)

향후 10년 이후에도 정수  유지 가능  1(5.9) 0(0.0)  1(4.2)

합계 17(100.0) 7(100.0) 24(100.0)

<표 7> 보존서고 포화 상태
(도서 수(%))

구분 지자체 소속 교육청 소속 체 도서

있다  2(10.5) 7(77.8)  9(32.1)

없다 17(89.5) 2(22.2) 19(67.9)

합계  19(100.0)  9(100.0)  28(100.0)

<표 8>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자료이  여부
(도서 수(%))

 5) 해당 연구에서는 ‘이미 포화상태’ 50%, ‘향후 2-3년 이내 포화상태 도달’ 16.7%, ‘향후 5년 이내 포화상태 도달’ 

16.7%, ‘향후 10년 이내 포화상태 도달’ 3%, ‘향후 10년 이후에도 정수  유지 가능’ 1%로 나타났다(강은 , 장덕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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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로 자료이 을 실시

한 공공도서 을 상으로 공간부족 문제가 어

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조사하 다. ‘매우 많이 해

결되었다’라고 응답한 도서 이 2개 (22.2%), 

‘많이 해결되었다’라고 응답한 도서 이 3개

(33.3%),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도서 이 2개

(22.2%),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와 ‘거의 해

결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도서 이 각 1개

(11.1%)로 나타났다.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

와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도서

의 경우, 보존서고 수장자료를 부산도서  공

동보존서고로 이 할 경우 자  장서통계에서 

장서수가 차감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자료를 

이 할 수 없었다는 과 이 하고자 하는 자

료가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이 기 에 부

합하지 않아 이 할 수 없었다는 을 이유로 

들었다(<표 9> 참조).

부산시 공공도서 이 향후 부산도서  공동

보존서고로 자료를 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조사하 다. 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도

서 은 19개 (67.9%),6) 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도서 은 9개 (32.1%)로 이 계획을 

가진 도서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이 없는 도서 을 상으로 그 이유를 질

문한 결과, 도서  보존서고의 여유공간이 충

분하고 보존서고 자료도 출하고 있는 이거

나 도서  규모가 고 소장자료가 많지 않아 

당장 이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이유로 나타

났다(<표 10> 참조).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가 수행해야 할 기

능에 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 다. 조사 

결과, ‘부산 련자료나 희귀/귀 자료 수집과 

보존(복원/매체변환)기능’과 ‘단 도서 의 

이용자료에 한 수장 기능’에 한 요구가 많

구분 지자체 소속 교육청 소속 체 도서

매우 많이 해결되었다 1(50.0) 1(14.3) 2(22.2)

많이 해결되었다 0(0.0) 3(42.9) 3(33.3)

보통이다 0(0.0) 2(28.6) 2(22.2)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 0(0.0) 1(14.3) 1(11.1)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 1(50.0) 0(0.0) 1(11.1)

합계 2(100.0) 7(100.0) 9(100.0)

<표 9> 보존서고 자료이  이후 공간부족 문제 해결 정도

(도서 수(%))

구분 지자체 소속 교육청 소속 체 도서

있다 12(63.2) 7(77.8) 19(67.9)

없다  7(36.8) 2(22.2)  9(32.1)

합계  19(100.0)  9(100.0)  28(100.0)

<표 10> 보존서고 자료이  계획 여부

(도서 수(%))

 6)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 한 경험이 있는 도서 은 모두 향후 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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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용자 서비

스 기능(자료 출이나 원문복사서비스 등)’에 

한 요구도 있었다. ‘훼손자료에 한 수선기

능’에 한 요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

어 단 도서 이 소장하기 어려운 자료를 부산

도서 에서 수집하여 열람가능하게 하고 단

도서 에서도 출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

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공공도서 의 표도서 으로 단 도서

에서 소장하기 어려운 도서들을 공동보존서고 운

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바란다.

이처럼 공동보존서고는 지역 내 단 도서  

자료수장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받

은 자료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며, 이를 통해 

단 도서 이 열람공간의 쾌 성을 유지하고 

자료에 한 이용자의 근성을 최 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내 귀 자료나 

희귀자료, 지역의 특성화자료를 으로 수

집하여 보존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지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이라는 출발선

에서 첫걸음을 막 떼기 시작한 재 시 에서, 

단 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담당자들은 부

산도서 의 공동보존서고 운 이 일차 으로 

그간 부산지역 공공도서 이 오랫동안 공통

으로 겪고 있던 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여 공간

의 쾌 함을 유지하면서 최신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것이라고 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에서 더 나아가 부

산도서 이 자칫 손실될 수도 있는 지역 내 귀

자료와 희귀자료 등을 발굴하여 보존하고 큐

이 하는 정보콘텐츠의 길잡이로서의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보존가치가 있는 양서를 발행일이 오래되거나 

이용률이 조하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 

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부산

도서  공동보존서고 자료 이 을 통해 이용자

에게 재서비스가 가능하고, 단 도서  보존서

고  자료실 비치 공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장 과 더불어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방문 시 자료가 상하지 않도록 쾌

한 환경 속에서 자료 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부산도서  공동보존

서고 운 에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느 다.

5. 요약  결론

이 연구에서는 향후 부산도서  공동보존서

고를 효율 으로 운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

구분 지자체 소속 교육청 소속 체 도서

단 도서 의 이용자료에 한 수장 기능 20 7 27

부산 련자료나 희귀/귀 자료 수집과 보존(복원/매체변환)기능 19 9 28

훼손자료에 한 수선기능  1 1  2

이용자 서비스 기능(자료 출이나 원문복사서비스 등) 11 7 18

<표 11> 공동보존서고의 주요 기능에 한 인식(복수응답)

(도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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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타지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에 참고할 만한 기 자료

를 제시하기 해, 지역 표도서   공동보

존서고 운 이 본격 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

도서  공동보존서고를 사례로 하여 운 황

과 공동보존서고에 한 내 공공도서  사서

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의 운  황

을 살펴보았다. 

첫째,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는 2020년 11

월부터 공식 운 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재 

194,066책( )을 이 받아 이  122,813책( )

이 등록되어 있다. 자료를 인계받아 치정보

를 부여하는 업무와 단 도서 으로부터 자료

를 이 받고 정리하여 배가하는 업무는 기록

리연구사 1인과 사서 1인이 수행하고 있다. 공

동보존서고 공간은 인수실, 소독실, 자료정리실

을 포함한 업무공간과 도서서고, 비도서서고, 

귀 서고로 구획된 자료수장공간으로 운 하

고 있다. 서고 내 항온항습시설을 구비하고 있

으며, 특히 귀 서고에는 수장고용 내장재와 

이 보안 출입 장치 등을 구비하여 귀 자료의 

보 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둘째,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자료이 주

기는 연 1-2회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

자료의 소유권과 서지데이터의 리권한은 부

산도서 에 귀속된다. 이 상자료는 복본조

사  실물확인을 거쳐 선별하며 보존용 1책과 

열람용 1책을 포함하여 최  2책까지 수용한다. 

한 이 상자료의 기 을 물리 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 등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연속 으로 간행되는 자료의 경우 락된 이슈

가 없는 컬 션의 완결성을 우선기 으로 제시

하고 있다. 

셋째, 자료이 차는 부산도서 에서 단

도서 에 자료이 계획을 알림으로서 시작된

다. 이어 자료를 이 하고자 하는 도서 에서 

이 희망자료 목록을 제출하고, 부산도서 에

서 복본조사 실시와 이 상자료 선별과정을 

거친 다음 단 도서 으로부터 이 상자료

를 받는다. 이후 자료가 이 되면 실물을 확인

하고 부산도서  운 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

품 리 환 합의서를 제출한 다음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자료로 등록한다. 등록된 자료는 

이 도서  통계에서 차감하고, 자료의 목록은 

기존 도서 의 MARC을 유지하되 필요한 별

도의 필드는 추가 생성한다. 이 된 자료  유

일자료는 보존용 서고에 입고하고 복본자료는 

열람용 서고에 입고하여 등록번호 순으로 배열

한다. 다만, 귀 자료는 훼손방지를 해 별도

의 장비작업을 하지 않고 서가에서 안내문으로 

체하여 제작국가 별, 제작연도순, 형태 별로 

구분한 뒤 서가에 배가한다.

넷째,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로 이 된 자

료는 2021년부터 자료제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에게 열람가능방식을 용

하고 있으나, 출은 부산시민에 한해서 허용

하고 있다. 더불어 귀 자료는 출을 허용하

지 않으며 열람을 원할 경우 담당자 입회하에 

허용하고 있다. 

다섯째, 공동보존서고 내 자료는 원칙 으로 

폐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리 인 

손상․훼손의 상태가 심각하여 더 이상 보존

이 불가한 경우 폐기심의 후 폐기할 수 있지만, 

해당 도서가 유일자료인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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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난 2020년 11월부터 운 되고 있는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의 운 황을 살펴보

았다. 지역 표도서 으로서는 국 최 로 공

동보존서고를 운 하는 사례이고 시행 기인 

만큼 앞으로 단 도서 과의 의를 통해 운

방법의 개선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효율 인 운 을 해 개  이 부터 지속

이고 체계 인 비과정을 거친 결과물이기 

때문에 타 지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어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의 운 이 이

루어지는 동안 공공도서 의 서고 황과 공동

보존서고 운 에 한 사서들의 인식은 어떠한

지 살펴보았다.

첫째, 조사에 응한 도서   89.5%에 해당

하는 도서 이 보존서고를 운 하고 있었으며, 

보존서고가 없는 도서 이 14.3%로 나타났다. 

보존서고가 없는 도서 의 경우, 부분 개  

기이거나 체 인 공간이 부족하여 보존서

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존서고로 자료를 이 하는 이유는 공

간부족> 조한 이용률> 손/훼손>복본과다>최

신성 하>장기  보존가치>내용의 부 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간부족 문제가 가

장 큰 이유로 나타난 것은 2017년의 연구에서

와 동일하 다. 

셋째, 보존서고의 포화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응답한 도서 이 

45.8%로 나타나, 2017년의 연구에서 50.0%

던 것에 비해 4.2%의 도서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포화상태이던 도서  보존서고의 컨디

션이 상 으로 좋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

한 도서 을 상으로 자료이  이후 공간부

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조사하 다. 

조사에 응한 28개 도서   32.1%에 해당하

는 도서 이 자료이 을 실시하 고, 67.9%의 

도서 은 자료이 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자료이 을 실시한 도서  보다 실시

하지 않은 도서 이 더 많았으며, 자료이 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  이 할 만한 가치가 있

는 자료인지 단하기 어렵다는 경우와 이 업

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이

차가 복잡하여 이 하지 않았다는 이 특이

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로 자료를 이 한 이후 공간부족 문제가 해결되

었다고 응답한 도서 은 55.5%로 나타났으며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도서 은 22.2%로 

나타나, 반이상의 도서 이 공동보존서고 운

을 통해 공간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도서  차원에서 자료이 은 폐기

와 동일한 개념이며 일정기간 동안 폐기할 수 

있는 자료의 수량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운

된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부산도서  공동보존

서고로 일부 공공도서 의 공간부족 문제를 완

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자료를 이

하기에는 실 인 제한이 있다. 하지만, 반 

이상의 도서 에서 공간부족 문제가 해결되었

다는 응답을 얻었다는 에서 공동보존서고 운

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조사 상 공공도서 의 향후 자료이

계획을 살펴 본 결과, 67.9%에 해당하는 도서

이 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 다. 특히, 부산

도서  공동보존서고로 자료이 을 실시한 경험

이 있는 도서 은 모두 이 계획이 있다고 응답

하 다. 나머지 32.1%에 해당하는 도서 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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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재 도서 이나 보존서고의 여유공간이 충

분하거나 소장자료가 많지 않아 당장 이 할 계

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가 수

행해야 할 기능에 해 조사한 결과, ‘부산 련 

자료나 희귀/귀 자료 수집과 보존 기능’과 ‘단

도서 의 이용자료에 한 수장 기능’에 

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료 출이나 원

문복사서비스 등 이용자 서비스 기능’에 한 

요구도 있었다. 다만, ‘훼손자료에 한 수선기

능’에 한 요구는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공동보존서고의 기능  단 도서 의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서  장서의 신

선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은 가장 요

하면서도 실 인 기능이다. 이에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에 비해 도서  공간 부

족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응답한 도서 이 반 

이상이라는 과 몇몇 도서  이외 부분의 

도서 이 향후 공동보존서고로 자료 이 계획

이 있다고 응답한 에서 공동보존서고 운 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자료이 차가 복잡하여 이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송 방법 등 어떤 과정을 거쳐 자료

가 이 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참

고할만한 사례공개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도서 이 ‘자료이

계획 알림’단계  자료이 차와 해당 

차에서 부산도서 과 이 기 이 수행해야 하

는 업무를 구체 으로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으

나, 단 도서  차원에서 표도서  공동보존

서고로 자료를 이 하는 것이 기단계인 만큼 

단 도서 이 자료이 과정에 참고할만한 참

고자료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한다면 

보다 효율 인 자료이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

로 생각된다. 

국내 도서 계에서의 ‘자료의 공동보존’에 

한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으

며, 이제 ｢도서 법｣에 근거하여 지역 표도서

이 공동보존서고를 운 하고 지역 내 ‘자료

의 공동보존’이라는 책임을 맡게 되면서 몇몇 

도서 을 심으로 실행의 첫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표도서 으로서는 최

로 운 되고 있는 부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의 운  황과 단 도서 의 공동보존서고 운

에 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해보았다. 단

도서 의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부산도서 이 

향후 공동보존서고를 효율 으로 운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볼 수 있었다는 과 부

산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사례를 제시함으

로써 타지역 표도서  공동보존서고 운 에 

참고할 만한 기 자료를 제시했다는 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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